
 

     10월 4일 임시공동의회를 준비하면서 예배당 건축이 얼마

나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본적이 있습니다. 10월 초 기준으로 건

축 공정의 70%가 진행된 것으로 계산되어졌습니다. Covid-19

의 대유행으로 모든 것이 멈추었던 올해 봄에 주정부의 행정명

령에 따라 예배당 건축도 2달 넘게 쉬었습니다. 그리고 5월 말

에 공사가 속개되어 현재까지 왔습니다. 지금까지 본 바로는 좋

은 건축회사를 만났고, 이웃과의 어려움도 없지는 않았지만 잘 

해결하며 은혜 속에서 진행된 결과입니다.  

    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며 애초에 예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

다. 첫째는 도로확장공사의 어려움이었습니다. 건축허가를 받

는 과정에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, 예배당 앞 공용도로를 

우리가 확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. 카운티에서 요구하는 원안대

로는 수용하기가 힘들어 1년 가까이 조정하며, 수정안을 받아

들이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해야

할 시점이 되었습니다. 인도의 가로수를 자르고, 가로등을 옮기

고, 전봇대와 소화전을 이동하고 인도와 도로를 새로이 포장해

야 하는 공사입니다. 우리가 각 담당부서나 회사와 연락하며, 

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만만치 않은 과정입니다. 이것이 순조

롭게 진행되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.  

     둘째는 건축 재정의 부족이었습니다. 공사 시작 전부터 일

정한 재정은 확보하고 시작했지만, 부족한 것은 어쩔수 없었습

니다. 게다가 건축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도 발생합니다. 

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마치 “Baby Show-

er”처럼 건축헌금을 하려고 합니다.  지금까지 꾸준히 하신 분

들도 있고, 팬더믹으로 어려운 시점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, 성

도들의 헌금과 기도 없이는 안될 일이기에 기도하며 준비하시

라 권합니다.    


